
일본의 “아버지의 날” 캠페인 -  

“베스트·파더”도 선발 

 

일본에서는 지난 6월 16일 21번째 “아버지의 날”을 맞이하여 파더즈·데이 

위원회(Father's Day 委員會 : FDC)와 멘즈·패션협회(Men's Fashion 協會 : 

MFU)가 “아버지의 날 노란색 리본(yellow ribbon) 캠페인(campaign)”을 공동으

로 치렀다. 

FDC위원장은 “베스트·파더(best father 제일 좋은 아버지), 든든한 아버지

를 중심으로 멋진 가정을 꾸며 나갈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”고 인

사하였고, MFU 전무이사는 “협회로서 일년 중 가장 큰 행사이며 '아버지들! 

힘내시오!'라고 큰소리로 응원하고 싶다.”는 인사말이 있었다. 

“아버지의 날” 행사로는 ①베스트·파더의 선발 및 시상식 ②초등학생의 '

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' 그림 및 글짓기 콩쿠르(불어 concours ; 경연대

회) - 내년 아버지의 날에 책으로 발표 ③전년도 콩쿠르 입선 작품을 수록한 

책 발매 ④”아버지의 날이 왔다”는 풍선 등 판매 촉진 광고물 ⑤하와이 개최 

베스트·파더들의 “국제친선대회” 참가 현상 추첨권 발행 - 등의 다채로운 

행사가 벌어진다. 

전국의 캠페인에 참가하는 점포는 작년에 약 30만 점포였으며, 점포마다 

밝고 따스한 노란색 리본을 아버지들에게 달아주며, “아버지의 날 “ 선물용으

로 여러 종류의 남자용 상품들을 특별 세일하는데, 잘 팔리는 남자용 상품에

는 3년 전까지는 넥타이(necktie)가 단연 최고로 잘 팔렸는데 최근에는 스포

츠·셔츠, 골프·셔츠, “진빼이(甚平 ; 일본 고유의 남자용 여름 실내 옷) 등

과 같이 좀 비싸면서도 실용적인 선물로 바뀌고 있다. 



불황이니, 리스트라(구조조정)니 하며 나이 먹은 남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

는 환경에서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절약 대상이 되는 아버

지들의 초라한 위상을 향상시키자는 캠페인의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한다. 


